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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인영, 초고난도 예식장 요구…비키정 "무조건 한다"(종합)

등록 2023.04.04 00:00:00

[서울=뉴시스] 비키정, 서인영. 2023.04.03.(사진 = KBS 2TV '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' 캡쳐) photo@newsis.com*재판매

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송윤세 기자 = 이벤트공간 디자이너 비키정이 고객 서인영의 무리한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.

지난 2일 방송한 KBS 2TV 예능물 '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'에서 비키정이 새로운 보스로 합류해 가수 서인영과 미팅을 하는 현

장을 공개했다. 비키정은 배용준·박수진 부부, 한고은, 가수 전진 등 많은 유명인들의 웨딩이벤트를 맡았던 실력자다.

서인영이 자신이 생각한 결혼식 콘셉트로 영화 '트와일라잇'에서 나온 천장에 매달린 등나무꽃이라고 밝히자, 스튜디오에서 영

상을 보던 MC들은 "거의 '아바타'에 나오는 숲" "나비족이 사는 성 아니냐" "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"라고 당혹감을 내비쳤다.

미팅에 참여한 스태프들 역시 울상이 됐지만, 비키정은 당황하지 않고 "영화 세트를 제가 근무했던 미국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



로젝트"라며 "일단 지금 저희가 꽃을 매달 구조물이 없는 상태라 작업 소요시간만 10일이 걸린다"라고 차분히 설명했다.

하지만 미팅 시점은 결혼식까지 10일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었다. 그럼에도 비키정은 "초과 근무해서 공장을 돌려야죠.

안 되는 건 없다"라고 답해 서인영을 흡족하게 했다. 출연자들도 담당자에게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

나왔지만, 비키정은 "평생에 한번 뿐인 결혼식이고, 저희 고객이니 무조건 해야되는 게 맞는 거 같다"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

다.

이 말에 김희철은 "고객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"라고 재차 질문했다. 이에 비키정은 "그렇게 이야기해

본 적이 없는 거 같다"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.

한편 서인영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렸다. 그는 결혼식 전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남편과

살고 있다고 밝히며 "결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저에게도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다"라며 "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

으로서 행복하게 나아가려고 한다"라고 소감을 전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knaty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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